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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력범죄피해자의 과거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간의 관계를 수치심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강력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바 있는 피해자
중 성인 2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t-검증, ANOVA,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
다. 매개 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강력범죄피해자의
아동기 정서학대경험,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서학대 경
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간의 관계를 수치심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수치심을 투입하
는 경우 정서학대는 수치심을 통해서만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violent-crime 
victims.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247 adults in the integrated support organization
for violent-crime victims. Subsequentl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In particular,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ildhood emotional abuse, shame, and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violent-crime
victims. Notably, shame full-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ddition, childhood emotional abuse affected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ly through shame.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further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Keywords : Violent Criminal Victim, Childhood Emotional Abus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hame,
Mediation 

*Corresponding Author : Nam Youl Lim(Korean Center On Gambling Problems, Gwangju-Jeonnam Center)
email: mindny@gclover.or.kr
Received February 28, 2022 Revised April 13, 2022
Accepted May 6, 2022 Published May 31, 2022



강력범죄피해자의 과거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103

1. 서론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대인 접촉의 빈도가 감소하
면서 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
제 2020년 3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폐쇄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 이탈리아는 전년도 대비 동기간 동안 전체 범죄 
건수가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이동이 
감소함으로써 노상에서 일어난 범죄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이버범죄, 
혐오범죄와 같이 친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피해자의 취약성에 근거한 범죄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1]. 특히, 코로나19가 통제된 후에는 세계가 
엄청난 변화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인 변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로 인한 실직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범죄
의 양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1]. 이러한 예측을 감안 한다면, 우리 사회가 범죄
로 인한 사회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전
문적심층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2,3] 범죄 한 건당 
직‧간접 피해자는 7-10명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직접 피해자의 친구, 이웃, 동료들까지 피해자로 포함
시키면 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를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그러나 이마
저도 장기간 여성,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그 대
상이 국한되어 있다가 법무부에서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
원하는 스마일센터를 지방검찰청 단위로 개소 및 운영하
면서 범죄 피해자 전반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
어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범죄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범죄 피해 후 우
울, 두려움, 불면증이나 악몽, 환청,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 고립
감 등을 호소한다[4]. 특히, 가해자가 피해를 입힐 의도
를 갖고 범행을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재난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에 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할 가
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장기적으로 반
복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함께 우울, 불안, 자해, 해리, 물질남용 등의 위험한 행동
에 몰두하거나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포함한 대
인관계 문제 및 신체화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복합 

PTSD(ComplexPTSD)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6]. 
범죄피해와 같은 외상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의 연
령, 성별, 사회적 지지 자원, 과거의 외상 경험 등이 있
다. 특히, 과거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는 성격 형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
까지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7]. 정서적 학대는 양육자
가 아동을 언어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
는 것으로 아동의 유기불안을 자극하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정서적 필요에 무관심하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8].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안정적 애착 형성
을 곤란하게 하고,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9], 장기적으로 심리적 기능 전반을 손상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0]. 특히,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에 적절하게 대처하
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11]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
한 지각 수준을 높인다. 또한 정서조절 곤란[12]을 초래
함으로써 성인의 생활 사건이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자원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성인기에 경
험하는 충격적인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심각[13]하게 만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아동
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심각할수록 이들의 외상후스트레
스 증상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
에 의하면 양육자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은 학대의 책임
을 자신에게 돌려 자책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
재가 나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로 인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초래된다[14]. 즉, 아동기
에 양육자에게 당한 학대는 자기(self) 안으로 내면화되
어 개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며 개인이 
처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상황에서 전
반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이를 내
면화된 수치심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쓸모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서로 정의될 수 있다
[15].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 
위축, 무력감, 회피행동을 동기화하며[16] 외상 사건과 
심리장애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실제
로 이전 연구들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신체학대에 비해 
수치심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7],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기 외상과 수치심이 정적 상
관을 보였다[18]. 또한 대인 외상경험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도 높아진다[19]고 하였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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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분노 표현 간의 관계를 수
치심이 완전 매개한다는 사실[20]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
편,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수치심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22]. 특히, 배우자로부터 심리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는 수치심
과 PTSD 증상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구타당하
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도 분노보다 수치
심이 PTSD를 보다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내
면화된 수치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
으며, 나아가 정서적 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간
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한다고 가정할 수 있
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
하는 강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아동기 정서학
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간의 관계에 수치심이 어
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강력범죄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변화가 불가능하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같은 개인 내적 심리 요인은 심리치료와 같은 개입을 통
해 변화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강력범죄피
해자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돕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치료
적 개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와 함께 본 연구가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아동기 
학대와 같은 과거력을 지닌 내담자를 개입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점에 대한 지침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강력범죄피해자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간의 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강력범죄피해자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아
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
애 증상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력범죄피

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에 등록하여 사례, 심리, 의
료지원 등을 받은 바 있는 피해자 중 설문 조사에 응하

고, 연구 목적의 자료 사용에 동의한 피해자 250명의 자
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중 설문의 공란이 많거나 무성의
하게 응답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한 바, 결과적으로 
24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중 남성은 
41명(16.6%), 여성은 206명(83.4%)이었으며, 연령은 만 
13세에서 72세 사이로 평균 33세(SD=13.41)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강력범죄피해자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사전에 알렸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
면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기입한 개인 정보는 다른 용도
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측정치들을 자유롭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해당 내
용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안내하였으나 대상자가 서면
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두로 
한번 더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직접 사인
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에 사인한 경우에도 동의를 철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알렸다. 또한 동의 철회 시에는 설문 작성을 중단하
고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불편감을 고려하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2.2 측정 도구
2.2.1 아동기 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과거 아동기 학대 

경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25]이 개
발한 척도를 이유경[26]이 번안한 후 김은정, 김진숙[27]
이 타당화한 아동기 학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
적 방임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없다)에서 
4점(자주 있다)의 4점 리커트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아동기 학대 경험의 수준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27]에서는 전체 
Cronbach’s α계수가 .89, 학대는 .86, 방임은 .85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신체
적 학대 .84, 정서적 학대 .82, 신체적 방임 .63, 정서적 
방임 .93이었다. 성적 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보다 복잡하
고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립
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는 최근 연구 경향에 따라 결과 분
석 시 제외하였다[28].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주
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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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 느낌 질

문지(PFQ-2: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 2)를 
사용했다. PFQ-2는 Harder와 Zelma[29]가 수치심 경
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보고
식 질문지로 심종온과 이영호[30]가 번안 후 타당화한 것
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수치심 문항 10개와 죄책감 문
항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을 경험한 빈도를 5점 척
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종온과 이영호[30]의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내적 합치
도(Cronbach’s alpha)가 각각 .83, .80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수치심 경향성만을 사용하였다. 

2.2.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을 측정하기 위해 Foa 등[31]이 개발한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PD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
(PDS-K)[32]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재경험(5문항), 회피(7문항), 증가된 각성(5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자
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
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없음’ 0점에서부터 일주일
에 1번 1점, 2-4번 2점, 5번 이상 3점 중 선택한다. 점수
의 범위는 0점부터 51점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외상후스
트레스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합산 
점수가 0-10점은 낮은 수준, 11-20점은 중간 수준, 21
점 이상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가 .9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척도의 총점을 사용하였
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통

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 및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t-검증, 변량분석, Pearson 상관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33]가 제안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206명
(83.4%), 남성이 41명(16.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9
세~34세(n=144, 58.3%), 35세~49세(n=61, 24.7%), 
50세 이상(n=42, 17.0%)으로 19세~34세 청년이 가장 
많았다. 피해를 당한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성폭력
(n=93, 37.7%), 폭행(n=70, 28.3%), 살인 및 살인미수
(n=35, 14.2%), 가정폭력(n=16, 6.5%), 강도(n=12, 
4.9%), 방화(n=1, 0.4%), 학교폭력(n=1, 0.4%), 기타
(n=19, 7.7%)였다. 성, 연령, 범죄유형에 따라 측정 변인
들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증,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남
성에 비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t=5.22, p<.001), 정서
학대 경험의 심각도(t=1.99, p<.05), 수치심(t=3.84,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에 따라 성
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2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 공선성
측정 변수인 정서학대,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수치심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전체 변수들
은 .85를 넘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85이상이면 
다중공선성 존재).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지수(VIF)가 1.0~1.04로 10
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95~0.96으로 1에 
근접하여 설명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3.3 정서학대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정서학대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 수치심이 정서학대와 외상후스트레스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SPSS를 
활용하여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
적으로 Hayes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 또한 활용하
였다.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강력범죄피해자의 과거 
정서학대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정서학대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에 유의미한 
영향(β=.162, p<.01)을 미쳤고, 2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수치심에도 유의한 영향(β=.198, p<.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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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47)

Variables Response 
Frequency(%) Variabels Response 

Frequency(%)

Gender
Male 41(43.3)

Types of 
Crime

Sexual Violence 93(37.7)

Female 206(83.4) Assault 70(28.3)

Age

Youth (19~34yr) 144(58.3)
Murder and Attempted Murder 35(14.2)

Domestic Violence 16(6.5)

Middle (35~49yr) 61(24.7)
Robbery 12(4.9)

Arson 1(0.4)

Old (50~64yr) 42(17.0)
School Violence 1(0.4)

Etc 19(7.7)

Variables Emotional abuse Posttraumatic symptoms Shame

Emotional abuse - .158* .198*

Posttraumatic symptoms .158* - .657**

Shame .198* .657** -

M(SD) 8.67(5.32) 28.50(11.41) 20.93(12.08)

Table 2. A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Posttraumatic symptoms and Shame

step Model

Unnormal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factor

t p
B Standard 

error β

1 Emotional abuse -> Posttraumatic symptoms .337 .136 .162 2.458 .014

R2=0.026, F=6.16*

2 Emotional abuse -> Shame .448 .146 .198 3.058 .002

R2=0.039, F=9.35**

3
Emotional abuse -> Posttraumatic symptoms .061 .107 .029 .568 .570

Shame -> Posttraumatic symptoms .595 .047 .648 12.644 .000

R2=0.43, F=85.17***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Emotional abuse -> Shame -> Posttraumatic symptoms .2766 .0891 .1051 .4535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hame between Emotional abuse and Posttraumatic symptoms 

동시에 투입한 결과, 정서학대가 외상후스트레스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하여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치심은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648, 
p<.001)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또한 간접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0.1051~0.4535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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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구타당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
보다 심리적 학대가 더 해로운 자극으로 지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34] 비교적 오래전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피해 여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학대 
및 복잡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알려진 성학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과거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이 성장 후 강력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들
을 바탕으로 수치심이 과거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
레스 증상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강력범죄피해자의 과거 정서학대 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매개변인인 수치심을 투입했을 때는 수치심을 통
해서만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 즉, 간접 
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치심이 정서학대경험
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에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11], 성인의 생활사건에 대처할 자원을 제한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
다[13]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아동기 
정서 학대 경험은 성인기 강력범죄 피해와 같은 외상성 
사건에 대한 대처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외상후스트
레스증상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관성을 보인다[11]. 다만, 수치심을 투
입했을 때는 정서적 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치심을 어
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는 수치심을 성폭력 피해
자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국한시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치심에는 범죄유형보다는 피해자의 과
거력이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기에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을 부적절
하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 받을 가능성이 큰 데다 
종국에는 성인기의 다양한 외상사건에 대처하는데 어려
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담 및 임상현
장에서 범죄 피해와 같은 외상성 사건의 당사자를 지원
하는 경우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 유형이나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과거 학대 경험 및 수치심에 대한 탐색과 평가 또한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과거 정서학대 경험,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증
상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난 바, 여성 피해자 지원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35] 수치심과 관
련해서는 성별의 차이에 대한 정교한 연구를 찾기가 힘
든 바, 정교한 연구 설계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이와 함께 본 연구 결과 수치심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강력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과정, 
언론사의 사건 관련 내용 보도 시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
극하거나 가중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한편,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과거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
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강력범죄피
해자의  특성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집단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연구
에서는 일반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강력범죄피해자의 
심리적 경험이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강력범죄피해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측정 변인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피해자와 가해
자 간 관계, 피해 지속 기간이나 피해 횟수와 같이 외상
후스트레스 증상의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진 변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
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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